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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에베소서 6장 4절 
- 제목 :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마음의 문을 열며 
기독교 신앙 교육은 무엇보다 인간론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
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정리하는 인죄론이다. 그래서 더욱 성경은 자녀양육의 목표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하
나님에게 순종하는 법’, 그리고 ‘사랑을 받고 나누는 법’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얼마나 말씀 중심의 자녀 양육을 해 왔는지, 기독교 신앙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의 자녀양육은 후회되지 않는가 함께 생각해 보라.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성경본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절) 
2.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인가? 
3.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사고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은 부모 순종, 하나님 순종,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랑을 배우면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자녀양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당신은 어떤 목표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4. 핵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정에서 등한히 하기 쉬운 것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5.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모범, 자녀와의 진지한 대화, 그리고 생활에서의 실제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 나누어보자.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최선을 다해 기른 자녀들에게도 방황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황 끝에 돌아올 수 있
는 항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등대를 밝히고 있어야 하
고, 내가 주님 앞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부부는 또는 우리 가정은 다시 
돌아올 자녀를 넓은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도록 부모로서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를 요청하자.

· 말씀기도제목 
1. 복음과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볼 때마다
   “회개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말씀의 목표대로 양육할 때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의 성숙한 인격”을 주옵소서. 
3. 송원교회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기도할 때,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게 하옵소서. 

· 본문 읽기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